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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밍후이왕】인간은 재난 앞에서 
너무도 미소하다. 2013년 11월 22
일 오전, 중국석유 천연가스그룹 
지하 석유관이 새면서 청도시 황도
구 부분지구에서 특대 폭발사고가 
발생했다. 순간 귀청이 터질 듯한 
폭발소리와 함께 불길이 하늘로 치
솟았고, 검은 연기가 자욱했다. 폭
발지역의 집들이 강한 충격으로 금
이 생기고 무너졌으며, 거리가 꺼
져 들어갔고, 물과 전기 등 모든 시
설이 파괴되고, 조각 난 시체가 도
처에 널려 있었다. 너무나 비참했
다. 하지만 이번 재난 중에서도 많
은 기적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두 
개만 적어 보겠다. 
◎그의 뒤에서 누군가 밀어 주

어 가게 하다  
청도시에 있는 한 퇴직노동자가 사
고 당일 오전, 일보러 나갔다가 마
침 지인을 만났다. 예전 같으면 꼭 
가던 길을 멈추고 얘기를 나눈 후
에야 헤어졌을 것인데 그날은 지인
이 “급한 일이 있어, 급한 일이 있
어”하면서 급히 작별인사를 하는 
것이었다. 퇴직노동자도 따라서 급
히 앞으로 걸었는데 마치 누군가 
아주 큰 두 손으로 급히 밀어주어 
빨리 걷게 하는 것만 같았다. 얼마 
걸어가지 않고 갑자기 ‘펑’ 소리와 
함께 폭발음이 들렸다. 그는 너무 
놀라 꼼짝도 못하고 멍해 서있었는
데 머리는 텅텅 빈 것 같았다. 정신
이 들어 뒤돌아보니 아까 지인을 
만났던 곳은 폭발의 충격으로 커다
란 구멍이 뚫려 있었다. 
◎한 무리 노인들  

 70 여세 노인이 있었는데 매일 
정해진 시간에 노인들과 같이 장
기를 두고 패를 띠우는데 사건 당
일 그 노인은 일이 있어 가지 못
했다. 다른 노인들도 그 노인이 오
지 않으니 재미가 없어 하나 둘 
집으로 돌아갔다. 노인들이 금방 
모두 떠나자 매일 장기를 치던 그
 곳이 폭발되어 큰 구멍이 뚫려 

졌다. 노인들은 모두 운이 좋게 재
난을 피면 했다. 노인들은 격동되어
 그 노인의 집에 달려와 그를 안고 
울면서 “노인이 우리를 구했어요! 
노인이 우리를 구했어요.”라고 말했
다. 
이 노인은 파룬따파가 모두를 구해

주었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. 전
에 노인은 이미 파룬궁수련생을 통
해 진상을 똑똑히 알고 ‘3 퇴(퇴당, 
퇴단, 퇴대)’까지 했으며 경상적으로
‘파룬따파 하오, 쩐싼런 하오’를 외
웠다. 또 경상적으로 노인들에게 파
룬따파는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
고 말했고, 노인들도 모두 다 대법이
좋다는 것을 믿었기에 진상을 알아
복을 받은 것이다. 
앞에서 말했던 퇴직노동자는 그의 

아내가 파룬궁수련생이다. 그는 아
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 큰 변화
를 보고 파룬따파는 정법이라는 것
을 알았다. 그는 아내가 파룬궁을 수
련하는 것을 항상 지지했었다. 이번 
재난을 통해 그는 또 다시 ‘대법을 
선하게 대하면 하늘이 행복과 평안
을 준다’는 것을 믿게 되었다. ◇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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밍◎후이◎단◎신
▲2014 년 6 월 7 일, 파룬궁수련생

들은 스코틀랜드 글라스 도서관에서
무료로 제공해 준 커다란 회의실에서
파룬궁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들
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. (그림) 
▲2014 년 4 월부터 5 월까지, 하북

랑방시 167명 시민들이 중공의 폭정
을 두려워하지 않고, 파룬궁수련생을
지지하는 정중한 서명을 했다. 사람
들은 도덕을 승화 시키는 파룬궁은
응당 중국 사회에서 정정당당하게 홍
전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. 
▲2014 년부터 중공은 지속적으로

계획적인 대규모 납치사건을 발동했
다. 3 월부터 5 월까지 약 1700 명이
되는 파룬궁수련생들이 납치됐다.  

작자: 대륙 파룬궁수련생. 공원
일각,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서 사
람들에게 진상을 알리고, 손녀는 
기쁘게 행인에게 ‘쩐싼런 하오’라
고 적혀있는 연꽃 갈피표를 나눠
주면서 “연분이 있는 사람은 빨
리 가지러 오세요.” 라고 말한다.

서양화: 봄기운이 완연하
다

그림: 스코틀랜드 글라스 도서관에서
민중들이 파룬궁 공법을 열심히 배우
고 있다.

2014년 7월 1일 오전 9시 좌우, 길림성 
도문시 국보대대 전용철(全勇哲) 등이 석현
파출소 10여명의 경찰과 결탁해 석현 파룬
궁수련생 장잉란(张英兰)의 집에 쳐 들어가 
그 집에 온 석현 파룬궁수련생 리춘옌(李春
燕)과 쉬구이펀(徐贵芬) 등 3명을 석현파출
소로 납치해 갔다. 한편 장잉란의 집에서 
대법서적과 사부님의 법신상 그리고 새로 
구입한 필기장 컴퓨터와 Mp3 등 사유 물품
들을 빼앗아 갔다. 다른 두 수련생의 집도 
불법적인 수색을 당했다. 장잉란의 딸 류린
(柳琳)이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와 엄마를 
구원하려다가 또 불법적인 구류를 당했다. 
장잉란은 그날 밤 집에 돌아 왔다. 기타 사
람들이 간 곳은 똑똑하지 않다.  

(뒷면에 계속) 



[명후이왕 2014년 6월 3일](명후이
왕 통신원 길림성보도) ‘세뇌반’은 중
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시작한 후
의 산물로서 15년 이래 미친 듯이 중
화대지를 쑥밭으로 만들었다. 중공의 
소위 ‘세뇌’는 사실 정신적인 구타와 
육체상의 시달림으로 ‘真、善、忍 (쩐, 
싼, 런)’을 수련하는 파룬궁수련생들을 
핍박해 신앙을 포기하게 하고, 도덕이 
되돌아 승화됨에 따라 얻은 신심 건강
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. 
길림성 연변지구의 면적은 4 만여 

km2 이고, 인구가 200 만이지만 연변 
주 연길시 세뇌반이 파룬궁수련생을 
잔인하게 살해한 순위는 전국적으로 
제10위를 차지하는바 그 사악한 정도
를 가히 보아낼 수 있다. 
연변‘610’은 매년마다 세뇌반을 꾸리

고 있는데 파룬궁수련생들에 대해 추
적을 진행하면서, 감시하고, 소란 한 
후 세뇌반에 납치해 간다. 세뇌반에서
는 매개 파룬궁수련생들을 단독으로 
방안에 가두고 24 시간 감시하고, 휴대
폰 등 물품을 전부 몰수하고 외계와(가
족을 포함)의 일체 연결을 단절시킨다. 
소위 ‘610 사무실’은 중공의 장쩌민 

무리들이 1999년 6월 10일에 파룬궁
을 박해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성립한 
불법적인 조직으로서 나치 게슈타포와 
같은 것이다. 
반복적으로 음식물을 주입하여 의지를 

약화시킨다  
세뇌반에서 악인들은 고압적인 세뇌방
식으로 파룬궁수련생들을 핍박하여 신
앙을 포기하게 한다. 악인들은 사부님
을 비방하고, 대법을 왜곡하며, 밥 먹
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하루 
종일 수련생에게 대법에 먹칠하는 비
디오(‘천안문 분실자살 위조안’등), 다
른 법문의 주문, 사오한 자가 만든 노
래 등을 주입시킨다. 또 수련생들을 핍
박하여 ‘심득체험’을 쓰게 하는데 세뇌
반의 요구에 반드시 부합 되여야 했다. 
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중복하여 날
마다 정신상의 시달림을 받게 된다. 
파룬궁수련생들은 세뇌반에서 장기적

으로 엄한 공제를 받는데 가족과의 면
회를 포함한 일체 자유를 박탈당한다. 
강압적으로 감금하고서도 또 강박적으
로 개인과 단위에서 비용을 내게 하는
데 악인들은 가족을 협박하거나 단위
에 명령해 공자에서 잘라간다. 사람들

은 세뇌반에 내는 비용이 호텔보다
적지 않다고 했다. 
세뇌반 검은 소굴뿐만 아니라 이런

세뇌 주입은 또 사회구역 주민위원
회 도처에 파룬궁을 비방하는 선전
화, 흑판보와 대형 현수막을 붙이게
했고, 파룬궁을 모함하는 전단지를
내려 보내고, 군중을 협박해 소위 파
룬궁을 연마하지 않는다는 ‘승낙카
드’에 서명하게 하는 등 방식이다. 
‘연변아침신문’은 중공을 도와 독소를
뿜어냄에 표현이 특별이 돌출했다. 
고문혹형과 구타로 신체를 파괴하다 

파룬궁수련생들이 세뇌반에서 받은
고문박해는 노동교양소, 감옥보다
못지않다. 오늘날 노동교양소는 해
체 되었지만 세뇌반은 정신병원과
마약중독자 재활원과 마찬가지로 노
동교양소의 박해를 대신하는 검은
소굴이다. 
2010년 1월, 연길시 ‘610’은 악경

들과 결탁해 파룬궁수련생들을 세뇌
반으로부터 알 수 없는 곳으로 납치
해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혹독한
고문을 가했다. 그중 왕수화(.王淑
华)는 맞아서 자립 할 수 없게 되었
고, 장싱차이(张兴财)는 맞아서 뼈가
부러졌다. 
2011 년 5 월, 연길시 대성세뇌반에

납치된 파룬궁수련생 둥구이즈(董桂
芝), 김명화(金明花), 리창화(李昌华), 
리창리(李昌立), 류화(刘华), 요수핑
(姚淑萍), 왕슈윈(王秀云), 장슈친(张
秀琴), 박순자(朴顺子) 등은 모두 연
변 국보대대의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
2011년 5월 5일, 화룡팔가자 림업

국 유치원교사인 파룬궁수련생 쑨칭
쥐(孙庆菊)는 당지 공안국 국보대대
대장 자오즈쿠이 (赵志奎), 교도원
왕자후이(王家辉) 등 악경에게 납치
되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
유로 세뇌 반에서 고문혹형을 당해
손목이 골절되고, 머리부위가 부어

났다. 5일 저녁, 이도백하의 한 곳에
보내졌다가 골절되었기에 받아 주지
않아 후에는 계속 팔가자 립업국 설
송호텔 세뇌반에 감금되었다. 
2012년 5윌 17일 정심, 도문 석현

파룬궁수련생 츠쑤링(迟素玲)은 직장
에서 석현진파출소7~8 명 경찰에게
납치당해 송림양로원 세뇌반에서 박
해 받아 고혈압 증상이 나타났다 
2012 년 7 월 1 일, 연길시 조선족

파룬궁수련생 안영희는 일하는 현장
에서 연길시 국보대대와 '610'경찰
에게 납치되어 연길시 세뇌반에 감
금되었다. 우선 강제로 벌을 세웠
다. 안영희가 지쳐 더는 서있지 못
하자 몇 명 악경들이 번갈아 자기
몸으로 그를 받쳐 주면서 계속 벌을
세웠다. 후에는 쇠고랑으로 손을 창
문난간에 달아맸는데 두 손이 다 부
어 오르자 내려놓고 다시 침대위에
묶어 놓고 강제로 안영희의 오른쪽
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놓고 끈으로
묶은 후 또 끈으로 목과 등 뒤에 묶
여진 두 손까지 겹친 자세로 묶어
(뽈형)놓고, 하루 동안 풀어 주지 않
았다. 이런 자세로 하루 동안 묶이
어 있는 그 고통의 정도를 독자들은
가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. 
2012 년 7 월 22 일, 연변 화룡시

서성진 이도9대 촌민 펑메이(冯梅)
는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중 아동저
수지 세뇌반으로 납치되어 세뇌반의
악인 소령(.邵玲)과 오미화에게 강박
으로 침을 맞았고, 장형'(丈刑)'을 받
았다. 2~3 미터 되는 두 개의 끈으
로 각각 두 다리를 묶은 다음 두 다
리는 쌍 가부좌 한 자세로 하고 다
음 발목에 묶은 끈으로 두 팔을 각
기 묶어서 힘껏 위로 올려 뒤로 묶
었는데 전신은 꼼짝 할 수도 없었
다. 후에 펑메이는 시달림을 견디지
못해 2층에서 뛰어 내려 다리가 분
쇄성 골절이 되고, 요추가 골절이
되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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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앞면의 계속) 
길림성 연길시 파룬궁수련생 취위

샤와 주옌원이 납치되다 
7월 3일, 길림성 연길시 파룬궁수

련생 취위샤(曲玉霞)와 주옌원(祝延
文)이 션윈 시디를 배포하다가 하남
파출소의 경찰에 납치되었다. 

고문연시(演示)：혹독하게 때리다 


